
 

좋은 때건 고통스러운 때건 하느님께 

감사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고통처럼 보일지라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무수한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행복을 다시 얻게 

되었으니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병이 

고쳐진 것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물며 영혼의 병을 고쳐주신 하느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야겠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자상하게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는 방법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나오지도 

않고 나왔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준 

것조차 얄미워 빼앗고 싶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미사는 감사입니다. 예수님도 오천 명 앞에서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미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미사에 나왔더라도 

감사와 찬미가 없었다면 미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미사는 은총을 불어나게 하는 가장 귀한 열쇠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매일미사에 참례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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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축 입단   
      4구역의 정병권(라파엘) 형제님이10/10일 부터 베이스  베이스 파트로 성가대에 입단하기       

 로 하였아오니 진심어린 사랑의 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절 성가 연습;   

      10월 10일 부터 성탄절 성가 연습을 시작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 10월 24일은 성가 연습방 부족 관계로 오후 연습은 없겠습니다. 

● 주 예로니모 단장님 10/9-10/16일까지 2주간 여행을 떠나십니다. 주님과 함께 편안한 여

행 되기실 기도합니다. 단장님 부재시에는 허 수산나 자매님이 모든 일을 대신 할 것입니

다. 

● 항상 수고해 주시는 다니엘 형제님이 성탄절 연습곡을 CD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당 웹에  

      올라 있는 파일로 연습하시어 부족한 연습시간을 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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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시는 길에 사마리

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 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

을에 들어 가시다가 나병환자 열 사람을 만났다. 그

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

라" 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

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 와 그 발앞에 엎드려 감사

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

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열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

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 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 그에

게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셨

다.  

                                                                                “마음의 그릇”  

    

손을 반듯하게 펴면  

세상 모든 것을 감쌀 수 있으나  

어느 하나에 집착하여 손을 오므리면  

터럭 만한 것만 잡힐 뿐입니다.  

 

따라서 욕심을 부리면  

내 손아귀에 있는 것만 내 것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그릇에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나타났을 때  

재빨리 담아 두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이 비워 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잡동사니로 채워 높으면,  

큰 것은커녕 작은 것조차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나타나더라도  

 버려야만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 함께 길을 가는데  

그 두사람이 나의 스승이라.  

 

'착한 사람에게서는 그 착함을 배우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함을 보고  

자기의 잘못된 성품을 찾아  

뉘우칠 기회를 삼으니 착하고 악한  

사람이 모두 내 스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우는 마음을 가졌을 때  

모든 환경이 배움의 소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